
 

즉시 배포용: 2022년 2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12월 17일 이후 최초로 3일 연속 지하철 이용객 300만 명 달성 발표  

  

주간 승객은 팬데믹 이전의 55 퍼센트 수준  

  

2021년 12월 27일 오미크론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부터 54 퍼센트 증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지하철(New York City Subway) 승객이 이번 주 3일 

연속 3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에 따르면, 화요일 

지하철 승객은 3,015,755명, 수요일 3,087,731명, 목요일 3,108,216명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뉴욕시에 오미크론 사태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지하철 승객이 3일 

연속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간 지하철 이용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55 퍼센트를 

회복했습니다. 최근 승객 수는 2021년 12월 17일 오미크론으로 인해 승객 수 최저점인 

2,011,675명을 기록한 후 54 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 지차철 마스크 규정 

준수가 95 퍼센트 개선되었고 승객 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건한 대중 교통 이용객 수는 뉴욕주의 복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하철은 도시의 혈관입니다. 하루 

수백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며 우리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뉴욕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하고 역동적인 교통 인프라는 회복의 핵심이며, 우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승객 유치를 위해 MTA는 더욱 합리적인 가격의 유연하고 공정한 요금제를 위한 새로운 

요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교통청의 언택트 지불 

시스템 OMNY의 "럭키 13(Lucky 13)" 기능을 활용한 주간 요금 상한제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13번째 탑승부터 해당 주의 남은 기간 동안 지하철 또는 버스 추가 탑승은 

무료입니다.  

  

Janno Lieber MT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미크론 

급증세에서 회복하는 한편, 뉴욕 주민들은 다시 지하철을 이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욕 주민은 오미크론 사태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요금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raig Cipriano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Transit) 임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시 전역에서 우리의 승객을 다섯 개의 자치구의 곳곳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다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열심히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MTA를 이용해 직장, 학교, 또는 다른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arah Meyer MTA 최고 고객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승객 수를 

회복하는 가운데, 지금은 뉴욕에 있어 매우 흥분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서비스와 

현장 성과를 개선하는 가운데, 승객들이 핸드폰 또는 지불 카드를 활용해 목적지로 

원활하게 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Kathryn Wylde 파트너십 포 뉴욕 시티(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최고경영자 및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근무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승객 수의 변화는 다시 출근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다음 달은 MTA의 터닝 포인트이자 도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MTA는 교통편이 승객들에게 최대한 안전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2020년 팬데믹 시작 

이후 그 해에 전례 없는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청은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객에게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철 시스템에 주중 하루 평균 총 승객이 일반적으로 5백5십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뉴욕시 지역에 치솟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95퍼센트가 감소하여 하루 이용자 수가 3십만 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MTA 

직원들은 뉴욕시 역사의 가장 힘든 시기 동안 출근해야 하는 일선 의료진과 기타 필수 

근로자들을 위해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e16dad91a649e68ef408d9ee5bed6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029008681238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hKVYffBDqcqHPM54nw6emfxDsFVP3WV1mNgWfm0KtFY%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